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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서론

최근 우리 사회의 경기불황과 구직의 어려움은

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시 전공선택에 큰 영향을

주고 있다.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학

진학의 주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

46.7%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[1]. 또한, 대학

입학 후 학생들은 다시 이른바 ‘스펙쌓기’라 불리는

구직경력 준비에 몰두하면서[2], 진로에 대한 좌절

과 갈등으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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았다[3].

이처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선택과 구

직준비에만 내몰린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

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연구자들의 전공선택 동기에

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. 전공선택 동기에 대해

연구자들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

나누고 있는데, 자신의 흥미나 관심도 등 내재적

요인을 중시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사회

적 지위나 성역할 등 외재적 요인을 중심으로 선

택하는 경우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보이

는 경우가 많았다[4].

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학

교생활과 전공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

학교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[5].

또한,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일치도가 증가

되었으며 취업 성과 역시 좋았다[6]. 즉 전공교육과

취업을 원하는 직장의 직무가 일치될수록 취업 준

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[7].

한편 대학생들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자격증 취

득을 통해 학력을 보완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

인식이 확대되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대

학 역시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률 확대를 위한

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[8-9]. 즉 자격증 취

득이 대학생들의 중요한 진로 준비행동의 일환이

되고 있어 대학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

훈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.

특히,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취업

률이 높은 편이다. 한국교육개발원의 ‘2020 고등교

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’에 따르면 대학 졸업

후 전체 취업률은 65.1%에 그쳤으나 의약계열은

82.1%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[10]. 이는 의학, 한

의학, 약학과 같이 취업률 90%를 넘는 모집단위들

의 영향이기도 했지만, 보건학(75.6%), 재활학

(80.1%) 등의 전공 역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[11].

따라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 시 본인의 적

성보다는 취업 등 외재적 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

쳤을 가능성이 있다.

또한,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의 경우 관련 자격증

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학과에 입

학해 필수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 자격

을 얻을 수 있으며,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크게 영

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입학 후 학교생

활과 전공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취득을

포기하게 되면 학생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

수 밖에 없다.

그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「의료기사 등

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8종[12] 중 유일하게 인

문사회계 전공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

다.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

위하여 관련 학과인 보건행정, 의료경영 등의 전공

을 선택한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

할 수 있다. 하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

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18개 교과

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부생리학, 병리학 등 인문

사회계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과목들이 다수 포함

되어 있다. 이러한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

입학하였음에도 중도에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

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. 실제 보건복지부

장관이 인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응시할 수

있는 학과는 2022년 8월 25일 기준 134개인 반면

[13], 응시인원은 2021년 기준 3,305명[14]으로 한

학교 당 응시인원이 20여명 정도이고 졸업생 등을

포함하면 한해 한 학교의 응시인원은 더 적다고

볼 수 있다.

즉, 취업률이 높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

취득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성

에 맞지 않아 취업 준비행동의 일환인 자격증 취

득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

을 수 있다는 것이다.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학

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과의 관

계, 그리고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

요인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자격증 준비 방안을

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보건의료계열 관련

연구는 간호학 등 일부에만 치우쳐 있고[15-17],

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

정이다.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

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 학

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와 면허 취득의향

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

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취업지도에 시사점을



Journal� of� The� Health� Care� and� Life� Science(ISSN� 2383-4552)� Vol.� 10,� No.� 2,� pp.� 211-220,� Dec.� 2022

https://doi.org/10.22961/JHCLS.2022.10.2.211

-� 213� -

제공하고자 한다.

2.� 이론적� 배경

2.1� 전공선택� 동기�

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

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,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

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이다[18]. 이러

한 전공선택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공선택 시 학생

들은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, 그 전

공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공

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 특성(적성과 흥

미, 재능)과 사회적 인식이나 직업에 관한 전망, 주

변 지인의 권유, 입학성적 등 전공을 선택하게 된

원인을 전공선택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[19].

기존 연구자들의 전공선택 동기 요인을 살펴보

면, Nam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, 성적에 맞아서,

부모나 교사의 권유 등 3개의 변수로 구분하였다.

또한, Ryan et al.과 Song은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

기 요인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

있는데, 내재적 동기에는 자신의 적성, 소질, 흥미

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재적 동기에는 부모, 선생

님, 또래 집단 인기, 성적 등을 꼽았다[20-21]. Lee

의 연구에서는 전공선택 동기를 능동적 선택과 수

동적 선택으로 나누어 검증하였고[22], Jin et al.과

Shin et al.의 연구에서도 전공선택 동기를 개인적

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보았다[7][17].

전공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전

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과 직업선택에까지 영향

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[7][23]. 즉 전공 선택 시

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할 때 이에 따른 부

정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Han의 연구에 따

르면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보다

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이 자

신의 적성이나 흥미, 재능, 장래직업과 일치하기 때

문에 전공의 교과내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

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

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학점취득과 학교생활, 그

리고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

한다고 보았다[24].

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보다 부

모님이나 주변인의 영향, 또는 학교 성적에 맞춰

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[25], 이러한 경우 많

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선택에 불만을 가지게 되

고,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전공에 대한 확신 부

족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도

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[26].

즉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

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만족도를 높이는

동시에 적절한 취업 준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

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.

2.2� 자격증� 취득의향� 및� 활용가치� 인식

자격의 개념에 대해 OECD(2007)는 개인이 평가

과정이나 학업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를 통해 구체

적인 표준에 맞는 지식과 기술, 역량을 습득하였다

고 유관기관이 판단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

[27].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기술 자격제도와 민간기

술 자격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, 이 중 국가기술 자

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국가 기술자격법령 및 제

도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, 민간자격은 국가 외

개인․법인․단체가 설립하여 관리․운영하는 자격을

말하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[28].

자격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격증 취

득 동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는데, 크게

성취동기이론, 내재동기이론 및 자기결정이론 등이

있다. 성취동기 이론이란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본

격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이 자격증 취득 동기가 되

며, 내재동기 이론은 개인의 관심, 자신의 능력 발

휘,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타고난 성향이 동기가 된

다는 것이다.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이론이란 목표에

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나 의지로 자발적으로

자격증 취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[20].

의향은 무엇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의사를 의미하

며 [29], 자격증 취득은 취업준비행동의 일환이라는

점에서[30] 자격증 취득의향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

을 취득하려는 의지 또는 의사라고 정의내릴 수

있다. 자격증 취득의향과 관련한 직접적 연구는 수

행되지 않았지만,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

만족도,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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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히 진행되어 왔다. 자격증 취득 및 준비행동이

진로준비행동의 일환[30]이라는 점에서 전공선택

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

볼 수 있다. 실제 선행연구에서 자격증 취득동기는

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, 진로준비행동 등과 유의한

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[24][26].

또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에는 전공선택

동기 외 자격증 활용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

다. 왜냐하면 채용 시 또는 졸업 후 자격증의 활용

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 중도

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

증 취득의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

때문이다. 자격증 활용가치에 대한 Hong et al.의

연구에서 자격증 활용가치를 ‘채용 시 활용가치’ 6

문항(취업의 질 영향, 도전 가능 취업 분야 확대,

관련 분야로의 취업에 유리, 채용 시 추천 기회 확

대,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 유리, 채용 결과에 영

향)과 ‘입사 후 활용가치’ 3문항(연봉 협상에 유리,

다른 분야로의 낮은 이직, 한 분야에서의 탁월한

업무 역량)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[31].

3.� 연구설계� 및� 방법

�

3.1� 연구가설

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동기와 자격증

취득의향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, 자격증 활용

가치 인식의 영향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

있다.

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만족

과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[7][23], 전

공선택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

으로 나타났다[24]. 자격증 취득의향이 취업 준비행

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[30]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

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. 또한 학생들이

인식하는 자격증의 활용가치 인식에 따라서 자격

증 취득의향이 달라질 것이다[31].

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

같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.

가설 1.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

향을 미칠 것이다.

가설 2.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

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.

가설 3. 전공선택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

관계에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매개

효과가 있을 것이다.

� 3.2� 측정문항의� 구성

본 연구의 주요 측정 개념을 전공 선택동기, 자

격증 취득의향,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으로 설정하

였다.

측정 문항으로는 첫째,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자

신의 진로와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고려되

는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동기(적성

에 맞아서, 성적에 맞춰서, 주변에서 권유하여서)와

사회적 동기(전공이 유망해서, 취업에 도움이 되어

서)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[7][17].

둘째, 자격증 취득 의향은 재학 중 관련 학점을 이

수하여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계획이

있는지를 측정하였다. 셋째,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

은 채용 시 및 취업 후 자격증이 얼마나 가치있게

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Hong et al.의 연

구를 토대로 채용 시 활용가치와 입사 후 활용가

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[31].

� 3.3� 조사대상� 및� 방법

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

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구와 경북의 3개 대학의

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.

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

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 학과 교수님께 전달하여

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간(2022년 5월 10일부

터 5월 20일까지) 실시되었다. 학교당 학생수를 고

려하여 30부에서 50부씩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

부하여 총 11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, 회수된

설문지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.

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 22.0 통계패키지

를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

빈도분석과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정하

기 위한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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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매개효과

분석을 실시하였으며,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

test를 실시하였다.

4.� 연구결과

�

4.1� 일반적� 특성

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[Table 1]과 같다.

성별은 인문사회계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이 96명

으로 79.9%였고, 남학생은 21명으로 20.1%였다. 학

년은 1학년 21명(22.0%), 2학년 31명(43.1%), 3학년

33명(14.6%), 4학년 32명(29.3%)으로 학년별로 비

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. 희망 취업분야는 보건의

료정보관리 분야가 47명(40.2%)으로 가장 많았고

병원 경영 및 행정 분야가 31명(32.9%), 병원 홍보

및 마케팅 분야 10명(7.3%), 보건의료 공무원 및공

공기관이 27명(18.9%)으로 나타났는데, 본 연구의

주제와 관련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

취득하면 취업이 유리한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로

의 취업 희망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.

Variable N %

gender male 21 20.1

female 96 79.9

grade first 21 22.0

second 31 34.1

third 33 14.6

fourth 32 29.3

desired�

employment�

area

Health� and� medical

information� management
47 40.2

hospital� management� and

administration
31 32.9

Hospital� Publicity� and

Marketing
10 7.3

Healthcare� officials� and�

public� institutions
27 18.9

general� enterprise 2 0.6

total 117 100.0

[Table� 1]� General� Characteristics

[표� 1]�일반적�특성

4.2� 신뢰도� 및� 타당도� 분석

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타당

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를 활

용한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

하였다. 그 결과는 다음 [Table 2]와 같다.

Variable
Factor�

loading

Eigen�

value

(%)

α

major

selection

motivation

social promising

major
.875

2.496

(49.925%) .880

advantageous

job
.854

personal surroundings

advice
.828

1.068

(21.357%) .607

adjusting

grade� �
.825

adjusting

aptitude
.741

KMO=.668,� Bartlett’s� χ2=120.813(df=10,� p=.000)

Certificate

Utilization� Value

Recognition

quality� of�

employment
.908

6.663

(74.031%) .954

expansion�

employment

sector

.862

employment

in� related

fields

.866

recommended

opportunity
.869

advantageous

recruitment
.908

advantageous

recruitment

results

.862

advantageous

salary
.789

expansion� job

turnover�

opportunity

.877

KMO=.934,� Bartlett’s� χ2=662.201(df=36,� p=.000)

[Table� 2]� Exploratory� factor� analysis� results� and�

Cronbach’s� alpha

[표� 2]� 신뢰도� 및� 타당도� 분석

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KMO

값은 각각 .668과 .934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

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 구형성

검정치는 카이제곱값이 각각 120.813과 662.201로

모두 유의수준이 .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

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. 고유값이 1.0 이상인

요인에 한하여 요인적재량 0.5 이상인 항목들을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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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으로 했을 때 전공선택 동기는 2개 요인으로, 자

격증 활용가치 인식은 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. 선

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2개 요인을

‘사회적 동기’와 ‘개인적 동기’로 명명하였다. 전공

선택 동기의 총 분산설명력은 각각 49.925%와

21.357%이었으며,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분산설

명력은 74.031%로 나타났다.

측정도구의 크론바하 α 계수값은 전공 선택동기

중 사회적 동기가 .880, 개인적 동기가 .607로 나타

났고,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.954로 나타나 모두

신뢰도가 확보되었다.

4.3� 가설검증

4.3.1� 전공선택� 동기가� 자격증� 취득의향에� 미치는�

영향(가설� 1)

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

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그

결과 사회적 동기는 β=.418(p=.000)로 자격증 취득

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

지만 개인적 동기는 β=-.155(p=.134)로 자격증 취

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.

variable B S.E β t R2

social� motivation .363 .089 .418 4.067**

.199personal� motivation -.135 .089 -.155 -1.514

**:� p<.001,� *:� p<.005

[Table� 3]� Results� of� the� hypothesis� 1� verification

[표� 3]� 가설1� 검증결과

4.3.2� 전공선택� 동기가� 자격증� 활용가치� 인식에�

미치는� 영향(가설� 2)

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치

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역시 사회적 동기의 경우

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β=.444(p=.000)으로 영향을

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, 개인적 동기의 경

우 β=-.135(p=.193)으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

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.

variable B S.E β t R2

social� motivation .421 .098 .444 4.312**

.217personal� motivation -.130 .099 -.135 -1.314

**:� p<.001,� *:� p<.005

[Table� 4]� Results� of� the� hypothesis� 2� verification

[표� 4]� 가설2� 검증결과

4.3.2� 전공선택� 동기와� 자격증� 취득의향간의� 관계

에� 자격증� 활용가치의� 매개효과(가설� 3)

전공선택 동기 요인 중 사회적 동기만이 자격증

취득의향과 자격증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

문에 사회적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 관계에

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.

그 결과는 다음 [Table 5]와 같다. 첫째, 사회적

동기는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β=.446(p=.000)으로

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둘째,

사회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β=.418(p=.000)로

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셋째, 독

립변수인 사회적 동기와 매개 변수인 자격증 활용

가치 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

결과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자격증 취득의향에

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, 사회적 동기만이

β=.351(p=.003)로 유의하였다.

하지만 2단계의 β값이 1단계 β값보다 크지 않고,

sobel test 결과 역시 z=1.397로 +1.96보다 크거나,

-1.96보다 작지 않아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매개

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.

dependent independent β B S.E t R2

1
Utilization

Value

social

motivation
.446 .423 .098 4.311** .199

2
Intention

Obtain

social

motivation
.418 .363 .090 4.034** .174

3

Intention

Obtain

social

motivation
.351 .303 .100 3.032**

.205
Utilization

Value
.170 .155 .105 1.471

**:� p<.001,� *:� p<.005

[Table� 5]� Results� of� the� hypothesis� 3� verification

[표� 5]� 가설3� 검증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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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� 결론� 및� 시사점

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

취득 의향과의 관계,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의향에

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

격증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

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. 본 연구는 자격증 중

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

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학과 대학생들

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.

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 첫째, 전공선택 동

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

설 1의 검정 결과 사회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

에 유의한 정(+)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

다. 하지만 개인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

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. 이는 전공선택 동기가

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

부 일치하는 결과이나[24], 개인적 동기가 영향을

미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었다. 이는 보건의료정

보관리사 자격증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

인다.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

서는 인증받은 학과에 입학하여 필수 이수과목을

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유망

하고 취업에 유리한 사회적 동기로 입학을 한 경

우가 많을 것이다. 따라서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

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 주변의 권유나

성적 등 개인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

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둘째,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

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 2 역시 사회적 동기만

이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정(+)의 영향을 미치는

것으로 나타났다. 이 역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보

건의료정보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

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동기가 자

격증 취득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.

셋째,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관

계에서 자격증 활용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

가설 3의 경우 자격증 활용가치의 매개효과는 유

의하지 않았다.

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

시사점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

입학동기가 사회적 동기인 경우 자격증 취득 의향

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을 규명하였다. 일반학

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통 사회적 동기와

개인적 동기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거

나[7][23], 개인적 동기만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[24]

가 많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받

은 학과에 입학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

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친다

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.

둘째, 자격증 활용가치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

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가진다. 즉 자격증 활

용가치를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격증

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

규명할 수 있었다.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에 입

학 동기 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

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이론적으로

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이 있

다.

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, 전공선택

동기 중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

미친다는 점에서 입시 홍보 및 학생 선발 시 자격

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

다. 특히 지방대의 경우 학생 모집과 취업이 어려

워지는 현실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동

기가 강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 할 수 있는 기회

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

나 면접에서 성적보다는 관련 학과에 대한 이해도

나 자격증에 대한 취득 의향을 중요하게 판단할

수 있을 것이다.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

과 홍보 시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자격

증 취득 과정과 취득 동기를 고취시킬 수도 있을

것이다. Yang과 Lee의 보건의료정보관련 학과의

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관련 연구에서 입학자원들

을 위한 학과 홍보전략으로 유투브, 밴드, 카카오

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을 제안하

였는데[32],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을

통해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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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

둘째,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대한 학생들을 대

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.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

이 높을수록 자격증 취득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

예상하였는데,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

지 못했다. 이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 시 또는 취업

후 얼마나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모르기 때문일

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학 후 자격증을 취득했을

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선배들의 취업

사례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

가 있다. 이는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중

도 포기하는 비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

다. 실제 Yang(2016)은 보건의료정보관련 자격증의

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에서 모든 자격

증의 공신력과 가치성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의

유의미함을 응시자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

였다[33].

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대

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전체 대학에 일반화하는

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. 아울러 2년제 대학과 4

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.

향후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고 다양한

지역의 다양한 대학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

취득이 가능한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

요가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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